
꺋도전의 아이콘꺍 이경훈
79전80기만에첫축배

PGA투어AT&T바이런넬슨3타차정상

<PGA 첫 우승>

유격수 타율 1위. 심우준(26·KT 위즈)
이 강점이던 수비와 주루에 공격까지 장
착했다. 개인적인 동경과 목표는 확실하
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를 버리면서 성

장세가 눈에 띈다.
17일까지 유격수 타율 1위는 심우준(0.294)이다. 딕슨

마차도(롯데 자이언츠·0.283), 노진혁(NC 다이노스·
0.267), 하주석(한화 이글스·0.258) 등보다 높다.

야구국가대표팀의 가장 큰 약점은 선발 마운드와 유격
수로 꼽힌다. 2년 전까지만 해도 KBO리그에서 활약하던
김광현(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양현종(텍사스 레인저
스), 김하성(키움 히어로즈)이 줄줄이 메이저리그로 떠났
기 때문이다. 오지환(LG 트윈스)의 존재가 든든한 가운
데 젊은 선수들의 각축전이 유격수를 비롯한 내야 백업을
놓고 치열하다.

심우준은 5월 이후 타격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
다. 5월 12경기에서 타율 0.364로 펄펄 날고 있다. 특히
스트라이크존 바깥쪽 공 스윙 비율이 7%로 훌쩍 감소했
다. 지난해까지 14% 안팎을 유지했으니 절반 수준이다.
KT 데이터분석팀 관계자는 “나쁜 공에 손이 안 나가니
정타가 늘었다. 존에 형성되는 투구를 인플레이 타구로
만들어내고 있다. 빠른 발과 함께 많은 안타가 나는 시너
지”라고 설명했다.

수비와 발에는 확실히 강점이 있다. 3루수와 2루수로
꾸준히 나선 경험이 있는 데다, 지난해 도루왕 타이틀까
지 차지했다. 지금도 유사시에 대비해 2루, 3루에서 타구
를 받으면 팀 내 최고 수준의 안정감을 자랑한다. 수비와
주루 스페셜리스트로 활용이 가능한데, 이제는 타격 재능
까지 꽃피우고 있다.

다만 올 시즌에는 아직 도루 시도가 6회(4성공)로 적
다. 성공률을 떠나 시도 자체를 줄였다. 심우준은 “당연
히 뛰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지만 유독 득점권에 찬스가
많이 걸렸다. 앞에 주자가 있는 경우가 잦았다. 또 개인기
록보다 팀이 더 중요하다. 확실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가 아니면 덜 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35도루로 타이틀을
따냈으니 도루 능력만큼은 이미 검증을 마친 상태다. 무
리한 욕심으로 자신을 어필하기보다는 팀을 먼저 생각하
는 자세다. ▶ 프로야구 관련기사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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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존 타격 집중 타율 0.294…5월엔 0.364
수비·주루강점에방망이까지업그레이드

선구안좋아진심우준
이젠유격수타격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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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고의 세월이었다.
한국과 일본 무대를 정
복했던 그는 더 큰 무대
도전에 나섰고, 2부 투

어를 포함해 5년 반에 이르는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 마침내 최고 무대에서도
정상에 섰다. 만삭의 아내와 함께 한 우
승이라 의미는 더욱 컸다.

이경훈(30)이 미국프로골프(PGA) 투
어 AT&T 바이런 넬슨(총상금 810만 달
러·91억5000만 원)에서 우승을 차지했
다. 17일(한국시간) 텍사스주 매키니의
TPC크레이그랜치(파72)에서열린 4라
운드에서 버디 8개와 보기 2개로 6언더
파 66타를쳤다. 2·3라운드에서이틀연
속 노보기 플레이를 펼치며 선두 샘 번
스(미국)에 1타 뒤진 2위로 4라운드를
맞았던 이경훈은 최종 합계 25언더파
263타로 번스(미국·22언더파)를 3타 차
로 따돌리고 PGA 정규 투어 첫 우승을
달성했다. 상금 145만8000달러(16억
4000만 원)를 손에 넣었고, 세계랭킹은
137위에서 59위로껑충올랐다.

최경주(51), 양용은(49), 배상문(35),
노승열(30), 김시우(26), 강성훈(34),
임성재(22)에 이어 한국 국적 선수로는
통산 8번째로 PGA 투어 우승을 차지
하면서 2년간 투어 시드와 다음주 열리

는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 PGA챔피
언십을 비롯한 4대 메이저대회 출전권
을 보너스로 획득했다.

뀫악천후를 딛고 일어서다
함께 챔피언조에서 플레이한 번스가

1번(파4) 홀에서 보기를 범하며 손쉽게
공동선두가 된 이경훈은 2번∼3번(이상
파4)∼4번(파3) 홀에서 3연속 버디 행진
을벌이며단독선두로치고나갔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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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투어제패후PGA 2부도전
5년기다림끝에인간승리드라마
1타차뒤지다최종일완벽뒤집기
2년간시드·4대메이저출전권획득
꺎만삭의아내와우승함께해기뻐꺏

▶ “79번 쓰러져 80번 일어났다”. 이경훈이 17일(한국시간) 미 텍사스주 매키니의 TPC 크레이그 랜
치에서 막을 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 바이런 넬슨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79전 80기만에 거머쥔 생애 첫 PGA 투어 우승이다. 매키니(미 텍사스주)｜AP뉴시스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부처님오신날 19일(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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